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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한국은 중국이 LCD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디스플레이 시장점유율 하락, 기업실적 악화를 

겪고 있으며 OLED도 LCD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팽배

Ÿ 디스플레이 수출은 2012년 319억 달러에서 2022년 244억 달러로 연평균 2.6% 감소, 

한국의 총 수출에서 디스플레이 비중은 2012년 5.1%에서 2022년 3.1%로 하락

Ÿ 중국 정부는 중국기업이 LCD의 주도권을 확보하자 정책적 지원을 OLED에 집중

하여 중국과 한국의 OLED 생산능력과 기술격차가 빠르게 좁혀지는 추세

한국 디스플레이산업은 OLED 수요 확대, 한중간 기술격차, 기술격차 유지를 위한 우리

기업의 대응을 살펴볼 때 성장잠재력을 보유 

Ÿ 디스플레이 시장은 2022년 1,230억 달러에서 2028년 1,422억 달러로 연평균 2.7%  

성장하나 OLED 시장은 동기간 연평균 4.9% 성장할 전망 

Ÿ 한국기업의 OLED 생산능력 비중은 중국기업의 투자 확대 등으로 2022년 69%에서 

2027년 61%로 낮아지나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Ÿ 중소형 OLED는 중국과 약 2년의 기술격차가 있으며, LCD는 성숙기술이나 OLED는 

진화·발전중인 기술로 중국이 단시간에 한국을 추월하기 어려울 전망

Ÿ 중국기업은 한국에서 양산 적용된 기술을 중심으로 OLED 사업을 영위하여 독자  

기술력이 약하며 국내기업의 지적재산권 경영 강화도 중국의 추격을 지연시킬 전망  

한국이 디스플레이 세계 1위를 탈환하기 위해서는 OLED 가격경쟁력 제고, 기술 개발, 

우리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이 필요

Ÿ 중소형 OLED는 한중기업간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대형 OLED는 LCD 대비 높은 

가격으로 시장 확대가 제약되고 있어 OLED 가격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 

Ÿ OLED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정·장비·소재 개발, 소재 사용 효율화 기술 개발  

노력 등이 요구됨

Ÿ 디스플레이 기술력 제고를 위해 장기 디스플레이 R&D 전략 수립, 기업의 R&D· 

M&A 등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OLED 수요처 다변화 지원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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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디스플레이산업의 위기

한국은 17년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했으나 중국이 공격적 투자

로 LCD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시장점유율 하락, 기업실적 악화를 겪음 

Ÿ 한국은 2004년 이후 17년간 세계 1위를 유지했으나 2021년을 기점으로 세계 2위가 

되었으며 중국과 한국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확대됨

‑ 국가별 시장점유율은 2012년 한국 48.4%, 중국 8.7%였으나 2022년 상반기에는 중국 

44.6%, 한국 33.0%으로 역전됨

‑ 중국기업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1) 10.5세대 LCD 팹 건설2), 가격경쟁 등을 통해 

LCD 사업 주도권을 확보함에 따라 한국기업은 국내 LCD TV 패널 생산 중단을 결정

  · 한국기업은 8세대 LCD 팹을 운영했으며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6월, LG디스플레이는 

2022년 12월 국내 LCD TV 패널 생산을 중단 

Ÿ 디스플레이 수출은 2012년 319억 달러에서 2022년 244억 달러로 연평균 2.6% 감소, 

한국의 총 수출에서 디스플레이 비중은 2012년 5.1%에서 2022년 3.1%로 하락

Ÿ 국내 패널 기업의 실적 악화 등으로 디스플레이산업 생태계 위축

‑ LG디스플레이는 2022년 2조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국내 장비기업은 반도체, 

배터리, 태양광 등으로 사업방향을 전환

국가별 디스플레이 시장점유율            디스플레이 수출 추이
단위: 억 달러

 주: 금액기준
 자료 :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1) 투자비 비중이 가장 높은 장비는 대부분 보조금으로 구매하며 부지, 용수, 전기 등 인프라는 무상지원됨
2) 세대(Generation)는 패널의 모체인 원장(Mother Glass)의 크기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한 세대가 높아지면 면적이 

약 2배 증가하여 생산성이 향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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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3)의 First Mover이나 중국의 빠른 추격으로 OLED도 

LCD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과 OLED의 대중화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도 팽배

Ÿ 중국 정부는 중국기업이 LCD의 주도권을 확보하자 정책적 지원을 OLED에 집중하여 

중국과 한국의 OLED 패널 생산능력과 기술격차가 빠르게 좁혀지는 추세 

‑ 중국의 OLED 시장점유율은 2017년 1.4%에서 2022년 상반기 17.9%로 빠르게 성장

하면서 한국의 OLED 시장점유율은 97.9%에서 81.4%로 하락

‑ TV용 OLED는 한국기업의 과점구조이나 스마트폰용 OLED는 중국 BOE가 애플 공급

망에 진입했으며 패널공급량을 확대하고 있음 

  * 스마트폰용 OLED 시장점유율(‘22): 삼성디스플레이 68%, BOE 13%, LG디스플레이 7% 

Ÿ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OLED의 비중(‘22)은 35%이며 OLED는 스마트폰의 주류 패널로 

부상했으나 LCD와 OLED 패널의 가격차 등으로 OLED TV 출하량 비중은 3%에 불과

‑ LCD와 OLED TV 패널의 가격차는 약 5배(’22)이며 고화질보다 대형 화면을 선호하는 

거거익선(巨巨益善) 트렌드 등으로 OLED TV는 아직 성장 초기 단계에 위치

‑ 2023년은 인플레이션, 경기 둔화 등으로 하이엔드 TV, 스마트폰 등의 판매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한국 디스플레이산업의 성장가능성을 OLED 수요, 중국과의 경쟁구도, 생산   

능력, 기술격차 등을 통해 평가해보고자 함 

3) Organic Light Emitting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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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 OLED산업의 성장 가능성

1. OLED 수요 확대

디스플레이 시장은 2022년 1,230억 달러에서 2028년 1,422억 달러로 연평균 2.7% 

성장하나 OLED 시장은 동기간 연평균 4.9% 성장할 전망 

Ÿ OLED 시장은 2022년 435억 달러에서 2028년 581억 달러로 연평균 4.9% 성장하여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OLED의 비중은 2022년 35%에서 2028년 40%로 확대될 전망

‑ OLED는 LCD 대비 얇고 폴더블, 롤러블 등 다양한 형태의 디스플레이 구현에 유리하

며 블루라이트 방출량이 적어 눈의 피로도가 적은 장점을 보유   

‑ OLED는 스마트폰·TV용 패널시장에서 LCD를 대체하고 있으며 IT용 패널(태블릿 등)과 

차량용 패널 등으로 수요처 다변화가 시작되는 단계

  · OLED는 LCD 대비 패널 가격이 높아 하이엔드 스마트폰과 TV 중심으로 수요가 형성되었으

나 주요 기업의 생산능력 확대, 기술개발 등으로 점진적 가격 하락 예상   

Ÿ LCD 시장은 2022년 795억 달러에서 2028년 813억 달러로 연평균 0.4% 성장하며 

LCD 시장 비중은 동 기간 64%에서 59%로 축소될 전망

디스플레이 시장 전망                                    
단위: 억 달러

 주: 2022년부터 코로나19 특수가 사라지면서 디스플레이 시장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복귀
 자료 : 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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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D는 최대 수요처인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나 TV, IT제품, 자동차용 패널 

시장이 성장을 견인할 전망   

Ÿ 2022년 OLED의 수요처별 매출 비중은 스마트폰 77%, TV 10%, 스마트워치 6%에서 

2028년 스마트폰 62%, IT제품 16%, TV 12%, 스마트워치 5%, 자동차 2%로 예상 

‑ 스마트폰용 패널 시장은 2022년 336억 달러에서 2028년 359억 달러로 연평균 1.1% 

성장할 전망

‑ TV용 패널 시장은 2022년 44억 달러에서 2028년 69억 달러로 연평균 7.6% 성장  

전망

‑ IT용 패널 시장은 2022년 15억 달러에서 2028년 91억 달러로 연평균 35.6% 성장 

전망

‑ 스마트워치용 패널 시장은 2022년 27억 달러에서 2028년 28억 달러로 연평균 1.0% 

성장 전망

‑ 차량용 패널 시장은 2022년 1.9억 달러에서 2028년 12.6억 달러로 연평균 36.9%  

성장 전망  

‑ XR(AR(증강현실)·VR(가상현실)) 패널 시장은 2022년 3억 달러에서 2028년 10억 달러로 

연평균 26.4% 성장 전망

  · IT트렌드를 선도하는 애플이 2023년에 XR기기를 출시하면서 XR 시장이 개화되나 높은   

가격(3천 달러), 메타버스 시장 위축 등으로 대중화까지 상당 시간 소요 예상 

OLED 수요처별 시장규모 전망                                    

단위: 억 달러

 주: IT제품은 태블릿, 노트북, 모니터를 포함
 자료 : 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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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OLED 탑재율은 2022년 41%에서 2028년 50%로 증가하며 고부가패널

등이 성장을 견인할 전망   

Ÿ 스마트폰은 OLED가 주류 패널로 부상했으며 OLED 탑재율 상승은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의 OLED 탑재율에 달려 있음

‑ 스마트폰의 OLED 탑재율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용 OLED 패널의 최대 구매

자인 삼성전자와 애플외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의 OLED 탑재율 상승이 중요

‑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는 중저가폰·개도국 중심의 사업구조로 OLED 탑재율이 낮았으

나 중국 디스플레이기업의 패널 가격 인하, 인도·동남아 등의 5G 서비스 본격화 등으 

OLED 탑재율이 전망치보다 상승할 가능성도 있음

  · 디스플레이는 고정비가 높은 산업으로 중국 디스플레이기업은 낮은 OLED 팹 가동률 등을 타

개하기 위해 낮은 가격을 제시

  · 5G폰은 고용량 배터리 탑재 등 부품 탑재량 증가 등으로 얇고 가벼운 OLED 패널 탑재가 유리

Ÿ 저전력 기술, 폴더블폰의 성장 등은 고부가 OLED 패널 탑재를 촉진

‑ 픽셀의 밝기를 조절하는 TFT(Thin Film Transistor) 기술은 기존 LTPS(Low Temperature 

Poly-Silicon, 저온다결정실리콘) 대비 소비전력을 10% 낮출 수 있는 LTPO(Low 

Temperature Polycrystalline Oxide, 저온다결정산화물)로 발전

  · 애플은 최상위 아이폰 프로 모델에 저전력의 LTPO를 적용

‑ 스마트폰은 휴대성 고려시 일정 크기 이상으로는 커지기 어려워 폴더블 형태로 발전될 

전망이며, 애플이 폴더블폰을 출시하는 2025년 이후 폴더블 패널 성장 본격화 예상

   * 폴더블폰 패널 출하량 전망: (’22)19백만대 → (‘25)50백만대 → (’29)100백만대 (옴디아)

스마트폰의 OLED 탑재율 비중 전망                                

단위: %

 자료 : 옴디아. 



2023 이슈보고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디스플레이산업

6

OLED TV 패널 출하량 비중은 세계 1위 TV 브랜드 삼성전자의 OLED TV 시장   

진출(‘22) 등으로 2022년 2.7%에서 2027년 5.4%로 확대될 전망 

Ÿ OLED TV 시장은 삼성전자의 OLED TV 시장 진출 등으로 프리미엄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 전망

‑ 삼성전자의 미니LED TV 출시(’21) 후 주요 TV 브랜드는 미니LED TV 출시를 본격화했으나 

코로나19 특수로 LCD 가격 상승, TV 시장 양극화 등으로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 기록

  * 미니LED는 LCD의 진화된 기술로 기존 LCD 패널의 광원으로 사용되는 LED칩보다 작은 LED칩

을 대량으로 탑재하여 기존 LCD 대비 개선된 화질을 구현 

‑ 2013년 세계 최초로 OLED TV가 출시될 당시에는 OLED TV 제조사로 LG전자가 유일했

으나 현재 OLED TV를 출시·출시할 계획인 브랜드는 20여개 이상으로 증가

Ÿ OLED TV는 LCD TV 대비 높은 가격, Burn-in 취약성 등이 성장을 제약했으나 OLED 

TV 패널 가격의 점진적 하락, Burn-in(잔상) 방지기술 등으로 수요 증가 예상    

‑ OLED와 LCD TV 패널 가격차이는 2022년 약 5배이나 기술발전, OLED 팹 감가상각 종료 

등으로 2029년에 3.4배 수준으로 좁혀질 전망 

‑ OLED는 열에 약한 유기물질을 사용하여 장시간 TV를 사용하면 화면에 잔상이 남는 

Burn-in이 발생하나 Burn-in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기능4) 등을 적용

  

TV 패널 출하량 전망 TV 패널 제조원가
단위: 백만대 단위: 달러

주:
 

65인치 4K TV 패널 기준이며, LG디스플레이는 
WOLED, 삼성디스플레이는 QD OLED 

자료: 옴디아. 자료: 옴디아.

4) LG디스플레이의 픽셀 리프레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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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PC용 패널 출하량은 주요 IT기기 브랜드의 프리미엄 라인 강화 등으로 

2022년 9.7백만장에서 2028년 74.3백만장으로 연평균 40% 성장 전망 

Ÿ 애플은 태블릿, 노트북, 모니터의 하이엔드 제품에 미니LED를 탑재했으나 2024년  

아이패드, 2026년 맥북 프로, 2027년 맥북 에어5)에 OLED 패널 탑재 전망

‑ 애플은 태블릿 1위 사업자로 2024년에 아이패드 2개 모델에 OLED 탑재가 예상되며   

애플은 소비자 반응을 살펴본 후 모바일 PC의 OLED 탑재속도 등을 결정할 전망

  * 태블릿 시장점유율(’22): 애플 38.0%, 삼성전자 18.6%, 아마존 9.8%, 레노버 7.1% 순 (IDC)

‑ 주요 PC 제조사는 2022년에는 고가 제품 중심으로 OLED를 탑재했으나 2023년에는 대다

수 제품군에 OLED 탑재 추진

  · 2021년에 ASUS가 주류 노트북 모델에 최초로 OLED 패널 탑재했으며 삼성전자, 레노버, 

델, LG전자 등이 OLED 패널을 탑재한 노트북을 출시

  · 레노버와 ASUS가 OLED 탑재에 가장 적극적이며 2023년에는 천달러 미만 노트북에도 OLED 

탑재가 증가할 전망

    * PC 시장점유율(’22): 레노버 23.3%, HP 18.9%, 델 17.0%, 애플 9.8%, Asus 7.0% 순 (IDC) 

‑ 모바일 PC의 OLED 패널 비중은 2022년 2%에서 2028년 14%로 확대될 전망

모바일 PC용 OLED 패널 출하량 전망 애플의 IT용 OLED 패널 도입 로드맵  
단위: 백만대

자료: 옴디아. 자료: 옴디아.

5) 맥북 프로는 고사양 노트북, 맥북 에어는 휴대성을 강조한 노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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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OLED 패널 출하량은 하이엔드 차량용 패널 시장을 중심으로 2022년 57만

대에서 2028년 623만대로 연평균 49% 성장할 전망

Ÿ 차량용 OLED 패널은 전기차의 확산, 디자인 완성도, 장수명 기술발전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풍부

‑ 차량용 OLED 패널은 디자인을 중시하는 유럽 완성차 기업의 하이엔드 모델용 수요

가 많으며 미국, 한국 완성차 기업의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

‑ 차량용 OLED는 LCD 대비 얇고 가벼우며 자연스러운 곡면을 구현할 뿐만 아니라  

저전력을 소비하여 전기차 등 자동차의 탑재가 증가할 전망

  · 자동차는 7년 이상 사용하며 LCD 대비 OLED의 짧은 수명은 빛을 내는 발광물질(Red, 

Green, Blue)로 이루어진 발광층을 적층하는 Tandem 구조 등으로 극복

Ÿ 차량용 OLED 비중은 2022년 2%에서 2028년 10%로 확대되며 내연기관차에서 전기

차·자율주행차로 전환은 차량용 OLED 성장의 기폭제가 될 전망 

‑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은 2022년 87억 달러에서 2028년 127억 달러로 연평균 7%, 

차량용 OLED 시장은 2022년 1.9억 달러에서 2028년 12.9억 달러로 연평균 37%   

성장할 전망

‑ 전기차는 내연기관차 대비 넓은 공간 사용이 가능하며 자율주행은 자동차를 이동 수

단에서 엔터테인먼트 공간 등으로 변화시킬 전망 

차량용 디스플레이 차량용 OLED 패널 출하량 전망
단위: 백만대

자료: LG전자. 자료: 옴디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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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과의 경쟁

1) 주요 수요처별 경쟁구도

스마트폰용 OLED 패널은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BOE가 주요 사업자 

Ÿ 스마트폰용 OLED 시장점유율(‘22)은 삼성디스플레이 68%, BOE 13%, LG디스플레이 

7%, Visionox 4% 순 

‑ 삼성디스플레이는 애플과 삼성전자 등, LG디스플레이는 애플을 고객사로 확보

‑ BOE외 중국 디스플레이기업은 기술력 부족 등으로 대형 고객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중국 스마트폰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나 중국 스마트폰기업의 OLED 탑재율이 낮음

  · BOE는 애플·화웨이·Honor·오포, China Star는 샤오미·레노버, EDO는 Transsion·레노버, Tianma

는 Honor·샤오미·레노버·오포, Visionox는 Honor 등을 고객사로 확보

TV용 OLED 패널은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만이 양산중이며 중국기업의 진출 

시점은 불투명함 

Ÿ LG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패널 생산능력은 연 1,000만대 수준이며 삼성디스플레이의   

생산능력은 연 200만대 규모

‑ LG디스플레이는 백색 OLED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WOLED(White OLED), 삼성디스플

레이는 청색 OLED를 광원으로 사용하고 퀀텀닷(양자점) 컬러필터를 적용한 QD 

OLED 방식을 사용

Ÿ 중국기업들은 투자비 부담, 기투자한 LCD 팹 활용 극대화, 업계 표준 미확정 등으로 

대형 OLED 투자 시점을 확정하지 못함

‑ 세계 3위의 중국 TV 브랜드 TCL의 자회사 China Star(CSOT)는 한국기업과 차별화를 

위해 잉크젯 프린팅6) 기술을 개발중이나 양산 시점은 미정

‑ BOE는 다양한 기술(잉크젯 프린팅 증착, WOLED 등)을 연구중이나 투자비 부담 등

으로 주류 기술이 확정되면 투자할 전망 

6) 기판에 OLED 소자를 직접 인쇄하여 삼성·LG디스플레이가 활용하는 진공증착(진공상태에서 유기화합물을 뿌려 기
판 위에 증착하는 방식)보다 생산비용을 20~30% 절감할 수 있으나 기술 장벽이 높고 수율 확보가 어렵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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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용 OLED 패널 공급을 위해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BOE가 8세대 

팹 투자를 추진 

Ÿ 삼성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용 OLED를 생산하는 팹에서 태블릿·노트북용 패널을 생산

중이며 LG디스플레이는 태블릿·노트북용 OLED 패널은 생산하지 않음

Ÿ 첫 번째 아이패드용 OLED는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6세대 팹에서 생산, 

2025년부터 8.7세대 팹에서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BOE가 양산 전망 

‑ 스마트폰 패널은 7인치 내외이나 태블릿과 노트북용 패널은 10~20인치로 크기가 커서 6

세대보다 8세대 팹에서 생산이 효율적

‑ 삼성디스플레이는 연간 1,000만대 규모의 IT용 패널 생산추진  

IT용 8세대 OLED 팹 투자 전망
단위: 1,000장/월

기업 세대 ‘25.상반기 하반기 ‘26.상반기 하반기 ‘27.상반기 하반기

삼성디스플레이 8.7 8 15 15 15 15 15

LG디스플레이 8.7 4 7.5 7.5 7.5 7.5

BOE 8.7 2 6 7.5 7.5

Visionox 8.7 2 6 9.5

 자료 : 옴디아.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높은 내구성과 신뢰성이 요구되어 진입장벽이 높으며 차량용 

OLED는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가 주요 공급사 

Ÿ 차량용 OLED 시장점유율(’22)은 LG디스플레이 50.0%, 삼성디스플레이 42.7%, BOE 

7.3% 순

‑ LG디스플레이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및 차량용 OLED 1위 사업자로 플렉시블 Tandem 

OLED를 양산하는 유일한 기업이며 메르세데스 벤츠, 캐딜락 등이 고객사

‑ 삼성디스플레이는 리지드 OLED 패널을 공급중이며 주요 고객사는 BMW, 아우디,  

현대차(아이오닉5) 등이며 페라리와 차량용 OLED 공급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 BOE는 2022년부터 중국 전기차기업 BYD에 차량용 플렉시블 OLED 공급을 시작했으

며 자국 완성차기업 중심으로 OLED 패널을 공급 확대 추진7)

7) 2022년말부터 중국 전기차 리샹에 15인치 OLED 패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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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능력 전망

한국은 OLED First Mover이며 한국의 OLED 생산능력 비중은 2027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를 유지할 전망 

Ÿ 한국기업의 OLED 생산능력 비중은 중국기업의 투자 확대 등으로 2022년 69%에서 

2027년 61%로 낮아지나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중국기업은 정책적 지원하에 6세대 이하 팹 투자를 확대했으나 낮은 가동률과 수익

성 등으로 추가 투자에 미온적으로 중국의 생산능력 확대 속도는 둔화될 전망

  · 중국기업의 중소형 OLED 팹 평균 가동률은 60% 이하로 대부분 기업이 OLED 부문 영업 

손실이 발생했으며 일부 기업은 고객사 확보의 어려움, 중국 부동산 위기8) 등에 따른 지방

정부의 지원 여력 감소 등으로 투자여력 감소   

‑ 기업별로는 LG디스플레이의 생산능력 비중은 2022년에서 38.2%에서 2027년 36.9%, 

삼성디스플레이의 생산능력 비중은 30.9%에서 23.9%로 하락하나 BOE의 비중은 

11.8%에서 12.1%로 소폭 상승 전망 

주요 기업별 OLED Capacity 비중 전망                                

주: 
  

1) 면적기준이며 투자 가능성 30% 초과 라인만 포함 
2) 일본 JOLED는 2023년 3월 파산하여 OLED 사업 철수 예정

자료: 옴디아.

8) 부동산은 중국 GDP의 25~30%를 창출하나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의 파산 위기 등으로 부동산 침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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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6세대 이하 OLED 생산능력은 중국이 한국을 2025년경에 추월할 전망이나 TV·    

모니터 등을 양산하는 8세대 팹의 생산능력은 한국이 압도적인 비중을 유지할 전망  

‑ 중국의 6세대 OLED 생산능력 비중은 BOE, China Star, Tianma, Visionox가 투자하면

서 2020년 31%에서 2024년 47%로 확대

‑ BOE는 OLED TV 패널보다는 애플의 IT용 OLED 패널 공급을 위한 8세대 팹 투자를 

추진

스마트폰 OLED 생산능력 TV/모니터 OLED 생산능력

자료: DSCC, 블룸버그 재인용.

주요 기업의 OLED 사업 단계

대형 패널 소형 패널 비고

Tech Leadership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BOE

양산단계(매스마켓) 삼성디스플레이
China Star, EDO(중), 

Tianma(중), Visionox(중)
생산능력 제한적

양산단계(니치마켓)
JOLED(일, ‘23.3 파산), 

EDO(중)

AUO(대), JDI(일), 

Truly(중)
수요부족

Pilot 단계 BOE, China Star Royole(중) 수율 낮음

R&D 단계
AUO(대), Royole(중), 

샤프(일)
CPT(중), INX(중) 기술력 부족

주:
자료: 

대형은 9인치 이상
옴디아, 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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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격차 전망

중소형 OLED는 중국의 추격이 빨라지고 있으나 약 2년의 기술격차 존재

Ÿ 중소형 OLED는 중국과 기술격차가 좁혀지고 있으나 애플 아이폰의 BOE 패널 공급 

현황 등을 살펴보면 한중간 기술격차가 존재

‑ 아이폰용 OLED 패널은 삼성디스플레이(‘17), LG디스플레이(’19)와 BOE(‘20, 리퍼(수리

용) 제품)가 순차적으로 공급망에 진입

  * 아이폰 OLED 패널 공급사별 비중(’22): 삼성디스플레이 65%, LG디스플레이 20%, BOE 15%

‑ 2022년 2~5월 BOE는 낮은 수율 개선을 위해 애플의 승인없이 아이폰13용 OLED  

패널의 TFT 설계를 임의로 변경한 점 등이 문제가 됨9) 

‑ BOE는 아이폰14 일반과 프로 모델중 일반 모델에만 패널을 공급중이며, 아이폰15부

터 일반 모델도 홀(Hole)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나 가공에 어려움을 겪음

  · 아이폰용 OLED의 TFT는 일반모델은 LTPS, 프로 모델은 저전력의 LTPO를 사용하며, BOE는 

아이폰14에 LTPS만 공급중. BOE는 2024년 아이폰16 1개 모델에 LTPO 공급 예상

   * LTPO는 LTPS 대비 추가 공정 발생으로 수율 확보가 어려움

  · 홀 디스플레이는 패널에 구멍을 뚫어 카메라와 안면인식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기

술로 아이폰14 프로에 처음 적용되고 아이폰15부터 일반 모델에도 적용되나 BOE는 홀 디

스플레이 부분에서 빛샘현상이 나타나 아이폰15 초도물량 공급을 놓침10)

아이폰용 OLED 패널 공급사
2020

(아이폰12)

2021

(아이폰13)

2022

(아이폰14)

2023F

(아이폰15)

2024F

(아이폰16)

특징
터치스크린 

내장형 패널

LTPO TFT

(프로 모델)

홀 디스플레이

(프로 모델)

홀디스플레이

(전모델)

Border 

Reduction

5.4인치 LTPS 삼성D

6.1인치 LTPS 삼성D, LGD
삼성D, LGD

BOE

삼성D, LGD,

BOE
삼성D, BOE 삼성D, BOE

6.7인치 LTPS 삼성D 삼성D, LGD 삼성D 삼성D, BOE 삼성D, BOE

6.1인치 LTPO 삼성D 삼성D 삼성D, LGD 삼성D, LGD 

6.7인치 LTPO 삼성D 삼성D, LGD 삼성D, LGD
삼성D, LGD 

BOE
 주: 삼성D는 삼성디스플레이, LGD는 LG디스플레이
 자료: 옴디아. 

9) 디스플레이구동칩(DDI) 부족으로 애플은 BOE 대비 수율이 높은 LG디스플레이에 DDI 물량을 우선 배정한 점도 영
향을 줌

10) 디일렉, ‘BOE, 아이폰15 OLED 초도물량 양산 힘들 듯...빛샘현상 발생’,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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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핵심 장비와 소재를 선점하고 주요 Set기업 및 소부장기업과 협력관계를 

구축한 점도 후발주자인 중국과 격차 유지에 기여

Ÿ 6세대 OLED 팹은 삼성디스플레이의 공정과 공급사가 업계 표준이 되었으며 삼성디

스플레이가 주요 기술을 선점하여 경쟁사의 추격을 지연시킴

‑ 캐논도키의 증착장비는 삼성디스플레이가 다수 장비 발주를 통해 생산능력을 선점하면서 

경쟁사의 설비투자를 지연시켜 양산시점, 수율 등에서 경쟁사보다 유리한 포지션을 확보 

‑ 삼성디스플레이는 일본 DNP와 공동으로 FMM(Fine Meta Mask)을 이용한 화소 증착 

기술을 개발했으며 DNP의 하이엔드 제품을 삼성디스플레이에만 공급하도록 계약

Ÿ 디스플레이기업의 모회사인 Set 기업을 통해 신기술을 선보이며 Reference 구축

‑ 삼성디스플레이는 새로운 기능의 패널을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선탑재하고 Reference

를 구축한 이후 아이폰에 패널 공급

‑ LG디스플레이의 OLED TV 패널은 LG전자의 결단으로 시장 창출에 성공

LCD는 성숙기술이나 OLED는 진화·발전중인 기술로 중국이 단시간에 한국을 추월

하기 어려울 전망

Ÿ LCD는 장비, 공정 등이 표준화되어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장비, 소재를 구매하여  

제조할 수 있으나 OLED는 디스플레이 형태, 모양, 소재 기술 등이 발전중 

‑ 디스플레이 형태(Form Factor)는 폴더블, 멀티폴더블, 슬라이더블, 스트레쳐블 등으로 

발전

‑ 디스플레이 디자인은 노치에서 홀 디스플레이, 언더패널 카메라 등으로 발전

아이폰 OLED 패널 디자인 변화

2017

→

2022

→

2024

→

2025

노치(Notch)
홀 디스플레이

(다이내믹 아일랜드)
Border Reduction Under Panel Face ID

카메라와 안면인식 

기능을 상단에 

배치

패널에 구멍을 뚫어 

카메라와 안면인식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

안면인식을 화면 

아래로 숨김

 자료 : 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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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OLED는 리지드(Rigid, 유리기판) 또는 플렉시블(Flexible, 박막봉지)을 사용하나 애플

의 IT용 OLED는 하이브리드 OLED(유리 기판+박막봉지) 적용 예정11)

  · 리지드 OLED는 유리 기판과 유리 봉지12)를 사용하나 플렉시블 OLED는 폴리이미드 기판

과 유리 봉지 대신 얇은 필름인 박막봉지(Thin Film Encapsulation, TFE)를 사용해 더 얇고 

가벼움 

  · 애플의 IT용 OLED는 기존 제품에 없던 하이브리드 OLED 구조를 도입 

Ÿ OLED는 장수명, 저전력, 디자인 등과 관련된 기술과 소재, 공정개발 지속

‑ OLED 발광 방식은 인광과 형광 방식으로 분류되며 OLED의 Burn-in을 유발하는 

Blue는 형광소재를 사용중이나13) 인광소재로 교체시 수명 연장 및 효율 향상 기대 

  · 미국 UDC 등이 인광 Blue 관련 기술을 개발중이며 UDC는 2024년 상용화 추진

  · WOLED는 3개 발광층(Blue 2개층), QD-OLED는 4개 발광층(Blue 3개층)을 사용하나 인광 

Blue 사용시 발광층의 수를 줄일 수 있어 소재절감, 공정감소 등에 유리  

‑ 삼성디스플레이는 업계 최초로 편광판14) 기능을 내재화한 저전력 무편광 기술 개발

  · 삼성디스플레이의 Eco²OLED는 편광판을 제거하고 새로운 패널 적층 구조를 적용해 소비

전력을 최대 25%까지 절감할 수 있는 저전력 기술으로 2021년 갤럭시Z폴드3부터 적용

  · BOE는 관련 기술을 개발중이나 낮은 OLED 수율 등으로 무편광판 패널 생산은 2025년  

이후에 가능할 전망 

11) 일반적으로 리지드 OLED는 유리기판에 유리봉지, 플렉시블 OLED는 폴리이미드(PI) 기판에 박막봉지를 적용
12) 봉지는 제조과정에서 산소와 수분이 유기물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해 필요
13) OLED는 Red와 Green은 내부발광효율이 100%인 인광 소재, Blue는 내부발광효율이 25%인 형광소재 사용
14) 패널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이 픽셀 사이 전극에 닿아 반사되는 것을 방지해 화면이 잘 보이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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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격차 유지를 위한 우리기업의 대응

중국 디스플레이기업의 벤치마킹 대상은 한국기업으로 한국에서 양산 적용된 기술

과 장비를 중심으로 OLED 사업을 영위하여 독자 기술력이 약함

Ÿ OLED는 대규모 투자 등으로 패널을 생산할 수 있으나 원하는 수율과 품질을 얻기 

어려워 다수 중국기업은 OLED 사업에서 손실 기록

‑ BOE는 2022년 OLED 패널 출하량이 전년 대비 33%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팹 

가동률 등으로 OLED 부문은 전년 수준의 약 1.4조원 손실 발생

Ÿ 중국기업은 국내기업의 전현직 임직원 채용 등을 통해 기술격차를 좁혀왔으나 OLED 

기술발전 등이 지속되어 최신 기술을 도입하기까지 시차가 존재

국내기업의 지적재산권(IP) 경영 강화도 중국기업의 추격을 지연시킬 전망

Ÿ 삼성전자는 다이아몬드 픽셀 관련하여 2020년부터 상표등록 및 홍보를 본격화하고 

2022년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특허침해조사 신청서를 제출

‑ 다이아몬드 픽셀은 녹색 소자가 촘촘히 분포되며 고화질, 저전력의 장점을 보유하며 

BOE는 다이아몬드 픽셀과 유사한 벌집 배열 스크린 기술 특허를 출원15)

‑ 2022년, 삼성디스플레이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자사 특허를 침해한 패널을 

미국 스마트폰 사설 수리업체에 공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침해조사 신청서 제출

  · 미국 관세법 337조는 불공정 수입 조사로 수입 상품의 특허 침해16) 및 상표권 침해 주장

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관련 내용을 다루며 위반 수입품의 미국 반입을 중지할 수 있음

15) KIPOST, ‘BOE '벌집배열' OLED 생산 돌입’, 2022.1.19
16) 미국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중인 특허, 저작권 등

삼성디스플레이의 다이아몬드 픽셀 BOE의 벌집 배열 특허

자료: 조선비즈, KI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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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 국내기업 전략방향

삼성디스플레이는 2030년 자발광 디스플레이* 시장점유율의 50%를 통해 매출 

500억 달러 달성 추진                                                       
* 픽셀이 직접 빛을 발산하는 형태의 디스플레이로 OLED, QD OLED가 대표적                 

* 삼성디스플레이 매출 현황 및 목표 : (’21)31.6조원 → (‘22)34.4조원 → (‘30)67조원 

Ÿ 선제적으로 LCD 사업에서 Exit했으며 OLED 사업만을 영위

Ÿ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 8세대 IT용 OLED 투자, IT·차량용 디스플레이 사업 확대, 

VR·AR 시장 대응을 위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투자를 추진 

‑ 차세대 기술로 각종 센서가 내장된 올인원 센서 OLED, 대형 폴더블 패널과 결합된 

터치 일체형 기술, 안전과 디자인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동차용 프리미엄 OLED,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폴더블 디스플레이, VR·AR용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등을 선정

LG디스플레이는 시장변동성이 큰 수급형 사업(TV 등)은 고부가 영역에 집중, 사업 

의 축을 수급형에서 수주형 사업으로 전환, 시장창출형 사업기반 마련 추진

Ÿ LCD TV 패널 사업은 고객사와 합의된 물량 등에 대응하며 순차적 정리 추진

‑ 국내 7세대 LCD TV 팹은 2022년말 생산을 종료했으며 중국 8세대 LCD TV 팹은 

2023년초부터 생산 Capa의 50% 수준으로 운영

  * LCD 사업 축소로 OLED 매출 비중은 2022년 40%에서 2023년 50%로 확대 전망

Ÿ 수주형 사업은 고객사와 계약을 기반으로 패널을 생산하며 수주형 사업의 매출  

비중은 2022년 30%, 2023년 40%대 초반, 향후 2~3년 이내 70%로 확대 계획

‑ 고객과 계약을 기반으로 생산되는 모바일폰, 차량용 패널 등이며 기존 수급형 사업 

대비 상대적으로 사업의 안정성 기대

  * 차량용 디스플레이 매출은 2023년 2조원, 3년내 2배 규모 성장 추진 

Ÿ 시장 창출형 사업은 게이밍 모니터, 투명 패널 등으로 신규 시장을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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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 중국기업 전략방향

BOE(BOE Technology Group)는 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관련 사업으로 확장하는 

‘1+4+N’ 전략을 추진   

Ÿ BOE는 북경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북경 지방정부의 지분율이 높으며 생산라인은 

지역별로 지방정부와 합작법인 형태로 운영

‑ 현대전자 LCD 사업부에서 출발한 하이디스 인수(‘02) 등을 통해 세계 1위 LCD   

기업으로 자리 잡음

Ÿ 1은 핵심사업인 디스플레이, 4는 핵심사업에서 확장된 IoT 혁신사업, 센서, 스마트 

의료 사업 등을 포함하며 N은 IoT의 세분화된 사업으로 커넥티트 카 등을 포함  

‑ 수직적 통합과 사업 다각화를 위해 디스플레이 장비 국산화를 위해 Sineva를 설립

했으며 OLED 소재, 반도체기업 등에 투자 

  · Sineva는 BOE의 해외기업 장비 구매 대행을 겸하여 BOE의 구매물량 어필 등을 통해     

    해외기업에 기술 제휴 등을 제안하며 기술력 제고 추진

  · BOE의 창업자 왕둥성 회장은 Eswin을 설립(’19)하고 반도체 사업 진출. 한국 DDI기업     

    와이드칩스(‘17)를 인수했으며 한국에 R&D센터를 운영하며 대형 LCD DDI 시장점유율    

    (’22.3분기)은 6.9% 

‑ 대형 OLED에 대응하기 위해 미니LED 사업을 확대하려 했으나 미니LED 수요가   

태블릿·TV 시장에서 예상보다 부진하자 모니터와 차량용 패널에 집중할 계획

China Star(China Star Optoelectronics Technology, CSOT)는 대형 LCD에서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며 중소형 부문 사업 강화 추진

Ÿ 중국 2위 디스플레이기업이자 세계 3위 TV 브랜드인 TCL의 자회사로 TV 패널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

‑ 2009년 선전시와 중국 가전회사 TCL이 공동투자한 회사로 삼성디스플레이의 중국 

공장 및 LCD 관련 특허를 인수했으며, IT용·자동차용 LCD 사업 강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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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디스플레이 세계 1위를 탈환하기 위해서는 OLED 가격경쟁력 제고 필요

Ÿ 중소형 OLED는 한중기업간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대형 OLED는 LCD 대비 높은 가격

으로 시장 확대가 제약되고 있어 OLED의 가격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

‑ 중국기업들은 제한된 스마트폰용 OLED 대량 구매자, 낮은 6세대 OLED 팹 가동률 

등으로 수요 확보를 위해 저가 공세 등을 펼치고 있음

  · 삼성디스플레이의 6.1인치 플렉시블 OLED의 재료비는 28달러이나 중국기업은 20달러 수

준에 공급17) 

  · 중국기업의 6.5인치 리지드 OLED의 제조원가는 20달러 초반을 유지하나 판매가격은 2022년  

4분기 20달러 초반에서 2023년 1분기 10달러 후반, 4분기 17달러 수준으로 하락 전망18)

‑ OLED TV는 코로나 특수로 LCD 패널 가격이 상승하자 판매 호조를 보였으나 코로나

특수가 종료된 2022년에는 패널 가격차가 약 5배로 확대되자 수요 감소

  · LCD와 OLED TV 패널 가격차는 2021년 코로나19 특수로 LCD 가격이 상승하면서 3배 수

준으로 좁혀졌으나 코로나19 특수가 종료되면서 약 5배 수준으로 확대 

  · CRT TV(브라운관 TV)에서 평판디스플레이 TV(LCD TV)로 전환시 가격차가 2배 수준으로 

좁혀지자 평판디스플레이 TV가 대중화된 사례를 볼 때 LCD와 OLED 패널 가격차가 2~3배 

수준으로 좁혀질 경우 OLED TV로 전환 가속화 예상

OLED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정·장비·소재 개발, 소재 사용 효율화 기술 개발  

노력 등이 요구됨 

Ÿ 디스플레이 생산 패러다임이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변화하여 

고객의 요청에 맞춰 효율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공정 유연화 기술 개발 필요

‑ 국내 디스플레이산업은 대기업 주도로 성장했으나 매출 극대화를 위한 소품종 대량

생산, 단기적 R&D에 집중

‑ 디스플레이 수요처가 TV, 휴대폰 등에서 자동차, XR 등으로 다변화되면서 수요자가 

원하는 제품을 빠르고 경쟁력 있는 가격에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짐 

17) BOE의 평균 판매가격은 20달러대 중반, 비전옥스와 티엔마는 20달러대 초반, CSOT는 20달러 이하로 추정(유비
리서치)

18) DSCC

Ⅲ.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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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디스플레이는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율이 높은 편이나 핵심 장비와 소재 등은 일본 

등의 의존도가 높아 국내기업 기술력 제고 필요

‑ 기술집약적 장치산업으로 디스플레이기업은 투자의 약 70%를 장비 구입에 사용하며 

고가의 증착장비 등은 해외기업 의존도가 높음

   · 국내 디스플레이산업 국산화 비율은 장비가 70%, 소재는 60% 수준이나 소부장 기업은 패

널기업의 기술전수에 의존하며 진입장벽이 낮은 품목 중심으로 성장하여 핵심 장비와 소

재는 해외기업 의존도가 높음

   · 삼성디스플레이의 IT용 8.7세대 OLED 투자비는 4.1조원이며 이중 캐논토키는 증착장비가 

1조원대로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

‑ 국내 디스플레이산업은 양대 디스플레이기업을 중심으로 수직계열화된 구조이나 중

국의 추격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유 가능한 부분은 공유하며 기술 경쟁력 제고 필요

Ÿ 고효율 소재 개발, 유기물의 loss를 최소화하고 재료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등이 필요

‑ 인광 Blue 사용시 OLED의 장수명 구현을 위해 Tandem 구조로 개발중인 차량용 

OLED 등의 발광층을 줄일 수 있어 효율적 재료 사용으로 제조원가 절감 가능

  * 미국 UDC, 삼성디스플레이 등이 인광 Blue 상용화를 추진중이나 상용화 시기 등은 예측이 어려움

‑ OLED는 유기물의 원가 비중이 14%~24%로 커서 기판에 안착하지 못한 재료를 재활

용할 경우 연간 수천억원의 재료 구입비의 상당 부분을 절감 가능 

  · OLED 증착 공정은 고온으로 끊인 유기재료가 기화하면서 유리기판에 붙는 원리를 이용하

며 고가의 유기재료가 기판에 안착하는 비율은 25% 수준

  · OLED 시장의 성장으로 OLED 재료 재활용 시장도 성장할 전망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엄격한 

법적 규제 강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체계적 연구인력 관리 강화 등이 필요  

Ÿ 한국 디스플레이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중국 등에서 다수의 기술 유출을 시도

하여 전 산업중 디스플레이 기술유출이 19건으로 가장 많음 

‑ 산업별 기술유출 시도 건수(’17.1~‘22.2)는 총 99건이며 이중 디스플레이는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반도체 17건, 전기전자 17건, 자동차 9건 순

  · 삼성디스플레이가 100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OLED 제조용 광학접착소재(OCR) 

잉크젯 라미네이션 장비 기술19) 중국 유출 시도(’19), LG디스플레이 직원의 대형 OLED 패

널 공정설계도 중국 유출 시도(‘21) 등이 발생 

19) 디스플레이 패널과 커버유리를 접착하는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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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 처벌법규는 강화되었으나 구형 형량은 낮아 실효성이 낮음

  ·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 핵심기술20)의 해외 유출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원 이

하의 벌금을 부과되나 법원의 양형 기준은 영업비밀 위반은 1~3.5년의 징역형을 제시

   * 디스플레이는 AMOLED21)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공정은 제외) 기술과 8세대급 이상 

TFT-LCD 패널 설계·공정·제조·구동(모듈조립공정은 제외) 기술이 지정됨 

  · 미국은 ‘경제스파이법’을 통해 국가 전략기술 유출시 간첩죄로 가중 처벌하나 한국은 타 국

가 대비 처벌 수위가 낮음

산업별 기술유출 시도 건수 (‘17.1~’22.2)                                

자료:  국정원

Ÿ 중국의 기술 탈취 방식은 원천기술이나 인력 유출 중심이었으나 보안 및 관리가 강

화되자 장비 구입 등의 형태로 변화 

‑ 국내 디스플레이 장비기업은 중소기업은 보안, 핵심직원에 대한 처우 수준이 낮아 

기술 탈취 사례가 빈번히 발생

‑ 장비기업은 패널기업과 공동 개발한 장비를 국내기업에만 공급해야하나 중국 패널 

기업들에 설계도면 등을 유출

Ÿ 경쟁국의 기술 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보안 강화, 지적재산권과 침해시 

대응방안에 대한 인지도 제고가 중요

‑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 조치22), 기술 유출시 대응 방안 및 재발방지 방안 

수립 등이 필요 

20)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

21) OLED의 한 종류로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Active Matrix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22) 보안 관리 규정, 문서별 비밀 등급 부여 및 접근성 차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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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 제고를 위해 장기 디스플레이 R&D 전략 수립, 기업의 R&D, M&A 등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OLED 수요처 다변화 지원 등이 요구됨 

Ÿ 기업들은 중국의 추격이 빨라지면서 장기 디스플레이 기술 로드맵 수립이 쉽지 않아 

정부가 산학연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중장기 기술로드맵 제시 필요

‑ 국내기업은 중국기업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중이며 단기 성과 창출이 중요하여 

장기 기술 로드맵 및 전략 등을 고민할 여력이 없음

‑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주도권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IT기술 변화 등을 모니

터링하고 필요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여 기업들에게 전략방향 제시 필요   

Ÿ 디스플레이는 기술발전이 빨라 지속적 R&D 투자가 필요하며 기업들은 기술개발  

속도를 단축하기 위해 M&A 등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가 필요 

‑ 산업별 매출 대비 R&D 비중(‘16~’19 평균)은 반도체 8.5%, 디스플레이 6.7%, 배터리 

6.2% 순23)이며 OLED 기술은 발전중으로 지속적인 R&D 투자가 필요

Ÿ 수요처 다변화를 위해 스마트시티 등 신수요처 개발 및 실증 사례 구축 지원이 필요

정부는 디스플레이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투자, 유망 분야 실증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디스플레이산업이 재도약할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   

Ÿ 정부는 디스플레이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

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22)  

‑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 총 43개 기술

‑ 패널 기술은 OLED, 마이크로LED, QD(Quantum Dot) 나노소재 디스플레이, 소재·부

품·장비 기술은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TFT(Thin Film Transistor)24) 형성 장비·

부품이 포함됨 

‑ 국가전략기술로 지정시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높은 세액공제율25)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인력, 금융, 규제 완화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신시장 창출을 위해 투명, XR,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 3대 신제품 실증시범사업 추진

  · (투명) 지하철 스크린도어, 박물관 등, (XR) 물류창고 등, (차량용) 관광용 버스 등

23) 2021 세법개정안
24) 디스플레이의 기본 단위인 픽셀의 밝기를 조절하는 스위치 역할의 반도체 소자
25) R&D는 중견·대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 적용. 시설투자는 중견·대기업은 8%→15%, 중소기업은 16%

→25%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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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 디스플레이산업의 중요성

디스플레이는 한국 GDP의 4.6%(’20), 총수출(‘22)의 3.1%를 창출하는 주력 수출산업 

으로 반도체 다음으로 국내 시설투자가 많음     

Ÿ 디스플레이는 우리나라 8위 주력 수출품으로 2022년 수출은 244억 달러를 기록했

으며 총수출 비중은 2020~2022년에 3%대를 유지

‑ 총수출에서 디스플레이 수출비중(’22)은 선박(2.7%), 무선통신기기(2.5%), 바이오헬스

(2.4%), 이차전지(1.5%) 대비 높음

Ÿ 디스플레이산업의 시설투자는 제조업의 8.7%(’21)로 반도체 다음으로 크며 디스플

레이기업은 2026년까지 5년간 국내에 62조원을 투자할 계획  

‑ 2021년 디스플레이 설비투자는 8.7조원으로 반도체 설비투자 55.4조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자동차(7.3조원), 식료품(3.4조원), 석유정제(3.1조원) 대비 투자규모가 큼 

‑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23)에 따르면 디스플레이기업은 2026년까지 5년간 62조원

을 투자하여 이차전지 투자(39조원)보다 투자 규모가 클 전망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제고는 휴대폰, TV 등 Set 경쟁력 뿐만 아니라 시스템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 등에 기여

Ÿ 디스플레이는 주력 수출산업인 휴대폰, TV 등의 핵심부품으로 혁신기기(폴더블폰 등)

의 출시를 지원해 Set기업의 기술 리더쉽, 브랜드 가치제고, 점유율 유지 등에 기여

‑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세계 1위(21.6%), 삼성전자와 LG전자는 TV 시장점

유율 세계 1~2위로 합산 점유율은 46.4%이나 중국의 추격이 거셈

‑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상당한 규모의 패널을 구매하며 국내 디스플레이기업의 경쟁

력 약화는 제품 개발력과 중국기업과 패널 가격협상력 약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TV 시장점유율 하락은 타 가전제품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Ÿ 디스플레이구동칩(DDI)은 국내 대표 시스템반도체 품목 중 하나로 국내 디스플레이 

업황 등에 영향을 받음  

‑ 삼성전자, LX세미콘, 매그나칩, DB하이텍 등이 DDI 사업을 영위하며 LX세미콘은 

DDI를 기반으로 국내 최대, 세계 50위권의 팹리스(반도체 설계회사)로 성장

  * DDI 시장점유율(‘22): 삼성전자 31.0%, 대만 노바텍 20.4%, LX세미콘 12.0%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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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 주요 기업의 실적

Top 3 디스플레이 기업 중 우리기업은 2개사이며 삼성디스플레이는 LCD 가격 

하락으로 다수 기업이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영업이익을 기록 

Ÿ 삼성디스플레이는 선제적 LCD 철수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상승

‑ 2022년 매출은 34.4조원으로 전년 대비 8% 증가, 영업이익률은 17%를 기록

 · LG디스플레이의 아이폰용 LTPO 패널 양산 지연으로 삼성디스플레이의 아이폰 패널 공급  

  증가 등이 영향을 줌 

Ÿ BOE는 2021년에 매출 기준 세계 1위 기업으로 도약했으나 2022년에는 코로나19   

특수 종료 등으로 LCD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하여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하락

‑ 2022년 매출은 34.2조원으로 전년 대비 19% 감소, 영업이익률은 –2%를 기록

  · OLED 패널 출하량이 전년 대비 33% 증가했으나 OLED 부문은 약 1.4조원 손실 발생

Ÿ LG디스플레이는 LCD 매출 비중(60%)이 높아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하락

‑ 2022년 매출은 26.2조원, 영업손익은 적자 전환(2조원)하면서 영업이익률은 –8%를 

기록 

 주요 기업 매출  주요 기업 영업이익률
단위: 조원

자료: 블룸버그, 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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